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예수님
요6:1-15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한계와 도전에 직면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쳐나갈까? 하나님은 기도를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의 손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올려 드리느냐입니다. 
1.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병자를 치료 하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요한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자신이 하는 사역이 자신이 메시야임을 입증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전에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참수를 당하고 또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보고하는 등 좀 휴식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라 왔습니다. 그 이유는 병자를 치료 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 절을 보면 그때가 유월절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에는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습나다. 아마 유다를 방문하는 차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도 만날 겸해서 많이 따라 온 것 같았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언덕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34절에 보면 무리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14절에는 병자들도 고치셨습니다. 오절을 보십시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크 무리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 때 그들 모두는 빈들에 있었습니다 (remote place). 어디에서 음식을 구해서 이들을 먹이겠느냐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Philip answered him, "Eight months' wages would not buy enough bread for each one to have a bite!" 빌립의 계산은 스마트하고 빨랐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먹게 하더라도 8개월치의 급여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거기에 가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러한 20,000여명에게 먹이실 궁리를 하신 것입니까? 6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빌립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진정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그의 능력이나 그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가를 시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 6: 36 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리들을 보고 부담스러워 집으로 돌려 보내려고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가 필립에게 물어 본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그래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치료도 하셨습니다. Remote place에 멀리 와서 주리고 힘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먹여서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을 마음에 다 정 하셨지만 빌립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빌립은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입니다.
2. 오병이어를 들고 나온 안드레
이 때 물어 보지도 않았는데 안드레 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안드레가 9절에 보면 "Here is a boy with five small barley loaves and two small fish, but how far will they go among so many?" 안드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없는 것을 계산하기 보다 실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찾다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막6:37-8절애 보면 제자들이 돈이 없어서 살수 없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 중에 (무리 중에) 빵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오병이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 제자가 안드레였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올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비자, 가족의 건강, 직장, 가족의 구원, VIP 초청이나 영혼구원과 제자양성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놓인 도전들은 이미 주님의 계획아래에 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인도하심에 하루 하루 순종하여 따라가면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 한계와 없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지만 자기는 없어도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으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발견하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 보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 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5000명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는 그 믿음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난관이나 도전에 직면하면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진정 예수님을 신뢰하고 영혼들의 목자가 되도록 도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변화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주님은 이미 해결할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겔 36:35-37
They will say, "This land that was laid waste has become like the garden of Eden; the cities that were lying in ruins, desolate and destroyed, are now fortified and inhabited."
Then the nations around you that remain will know that I the LORD have rebuilt what was destroyed and have replanted what was desolate. I the LORD have spoken, and I will do it.'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Once again I will yield to the plea of the house of Israel and do this for them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한 그 것을 해야 합니다. 재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찾아봐라.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을 찾아서 주님께 가져올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재능이 있어서 목장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던 주님손에 올려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때 모세는 하나님께 얼마나 자기가 무능한가 말도 못하는 자인가를 역설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명령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 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기적을 베푸시고 바로를 훈련시키시고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구원 하신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의 동역자가 되어 줄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기적을 일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라고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으로 바위를 치면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께 들은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여기서도 빌립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을 시험 하신 것입니다. 그는 장차 소아시아 프리기아(Phrygia)에서 순교할 정도로 귀한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는 성장해야 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 문제 앞에서 실제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VIP 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기도 하는 거예요. 전도 하는것도 목장에 VIP 인도 하는 것도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 하는 것도 우리 가족의 건강문제 ,비자 문제, 자녀문제도 내가 해서 어떻게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 하시고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하십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 오병이어를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5000 명/ 20,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 내 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이미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정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영혼구원 제자양성, 전도, 직장 동료들, 가족들, 아프신 분들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미 도우실 것을 적정하셨어요. 내가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버스안에서도 차안에서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도 공부하고 하가다 하라면 하는 거예요. 시간을 조금 내어서 하는 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3. 기적의 역사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는 무슨 임무를 주셨습니까?요한 6:10절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5000/20,000을 자리에 앉게 하라고 하십니다. 막6:40절에50 명씩 100 명씩 따로 앉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양식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무리들을 잔디에 50/100씩 안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음식도 없는 상태에서 집이 멀어서 한시 바삐 집으로 가야 할 무리들에게 마치 먹을 것을 줄것 처럼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명령을 따라 무리들을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 할 때 예수님이 친히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믿는 자를 선택하셔서 같이 일하길 원하십니다. 동역자들을 부르십니다. 목장사역에서도 교회 각 사역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길 기도합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확신하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마가 6:41절애 보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것입니다. 바구니를 하나씩 가지고 12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마다 계속 빵과 생선이 불어났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어요. 모두가 충분히 먹고 남았습니다.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찼습니다.아마 12제자들도 배부르게 먹었을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After the people saw the miraculous sign that Jesus did, they began to say, "Surely this is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세상에 오실 The Prophet즉 신명기 18:15/18절애서 말한 오실 메시야라고 말합니다. 빵을 계속 늘어나게 하사 먹이시는 것을 보고. 오실 메시야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18:15는 하나님이 보내는 그 선지자 즉 메시야의 말을 너희가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 must listen to him).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야의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15 절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에수님을 자기들에게 빵 문제 해결하고 병 치료해주는 메시아요 축복과 번영 현실 문제해결을 해주는 메시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은 우리시대의 문재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이미 무엇을 하실지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려 순종할 때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적용: 
1.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아시고 돕고자 이미 작정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자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자.
2. 나에게 주어진 오병이어를 주님손에 올려드리자 주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다. 
3. 사람들을 긍훌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며 돌보자 

